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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과 민주주의 정신 

숨 가쁜 정국의 위기를.앞두고 온 국민은 이 나라의 장래를 몹시 

|정하고 있다. 삼선 개헌 문제를 둘러싸고 번져진 여론의 비둥:라 

|열 , 그리고 연일 벌어지고 있는 학생 데모를 보는 국민의 마음은 

|시도 안타깝기만 하다. 건국의 대업을 이룩하는데 오늘의 정치적 

|실은 국가의 장래나,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생각하는 지각있 

^ 인사들의 우려를 자아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할 때 혼 

I 정치 정의라는 말을 생각하게 된다. 정치 정의라는 말은 너무 

|렵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ᄉ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로 압축되어질 수 있는 것이 

1. 결국 국가의 행정이나 정치는 복지사회를 건설하고 민생과 

I영을 돋구어 주는 데 본래의 목적이 있다면 어떻게 골고루 윤택 

ᄉ게 떡을 나누어 주는가 하는 것이 제일가는 관심사일 것이다. 이 

II업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강력한 지도력과 정신력 

I’ 터전으로 하는 힘의 구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 사회 건설의 중추 지도력 자체 안에 때로는 

？"패의 씨가 움트기 쉽다. 세계 어느 국가에든지 이러한 집권당의 

누패가 없는 데가 없고 또 이로 말미암은 정권 교체가 있어 왔다는 

호이 민주주의 국가의 현실인 것이다. 

며칠 전 야당을 이탈한 소위 변절 위원들이 야당 해체를 막아달라 

는 요청을 그의 옛 친구들에게 부탁하면서 "내가 이번 개헌 문제가 

우착이 되면 국영 기업체나 어느나라 대사로 나가게 될 테니 그때 

에큐메니컬 아카이브 
www.jpic.org



314 개헌과 민주주의 정신 

까지만 야당이 해체하지 않도록지지해 달라”는말을 했다는 짤막^! 

소식을 신문이 전한 바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말에 의분을 느끼기 

에 앞서 우리 나라의 정당정치의 본질을 폭로시킨 것으로본다면 

웬일인지 한 가닥의 처량한 느낌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은 그 진부 

야 여하튼 결국 그러한 언질이나 약속을 받아서 변절했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언질을 누가 줄 수 있는지 모르나 이런 

언질에 변절하는 따위 정치인이 있음을 볼 때，정말 국가 백년의 대 

계를 말하는 정치인들이나 정당에 대해서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눈 앞에 보이는 이해 득실，목구멍을 넘겨야 할 몇푼짜리 떡 

에 눈이 어두워 국가의 장래에 큰 영향을 끼칠 문제를 회생시키는 

정치인을반드시 그변절의원세사람들에게만국한시켜도좋을것 

인가 ？ 떡을 먹어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먹는가 하는 것이 떡을 

먹어 배부르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이다. 어떻 

게 또 어떤 자세로 떡을 먹는가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신적인 자 

세의 문제이다. 떡을 배불리 먹고나면 저절로 좋은 정신적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요，가치의 '뒤바뀜인 것 

이다. 

우리가 말하는 정치 정의는 바로 이 떡을 받아먹는 기본 자세를 

가리켜 하는 말이다. 경제 부홍만 잘 되면 이 나라에 민주주의 꽃 

이 피리라고 기대한다면 이것 역시 망상이다. 경제적 부홍읍 달성 

하는 과정과 방법 자체가 민주주의적 훈련이나 견식을 거치지 않으 

면 그. 경제 건설이 오히려 불행을 가져을 우려마저 ᅵ있다. 

오랜 역사를거쳐 오는동안, 우리는 너무나굶주렸고，압박을 받 

아 왔고，자주적인 일을 못해 왔었다. 그래서 근래에 이르리 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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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경 제 건 설 이 잘된다는자찬 , 타찬에 황홀해졌다. 눈앞에 공산 

#의의 도전과 진체주의적인 위협을 두고，이러한 근시적인 태도를 

안목으로 볼 때 이런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이다. 

정치인들이나 정당에서 변절의원이 나오고，정치 정의를 몰각하는 

| 태 에 대해서 우리는한심스럽게 생각하지만，요즘일간신문지상 

！ 나타난 기독교계의 성명전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픈 가슴을 달텔 

| 이 없다. 어쩌면 교회마저 이런 판국에 어지러운 물결 속에 뛰어 

||어 가는가 하는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무겁게 만든다. 

교회의 부패는 분열과 작당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분열을 틈 타 

I” 세력이나 틈 타게 하는 쪽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는 

^물을 홀려야만 할 것이다. 순수한 교인들을 현혹케 하고，민심에 

^란을 일으키고도，선한 목자인체 하는 거짓 예언자들，가짜의 무 
V 

^들이 어찌 민족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 ？ 

참된 복지 사회, 민주 사회 건설은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룩 

화는 길 밖에 없다는 역사의 교훈 앞에 우리는 다시 우리의 자세름 

하다듬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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